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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4월 23일(목) 오후 2시, KT대전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2020년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사업보고 및 예산결산 등 4개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올해 대의원대회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간소하게 개최된 가운데 대의원 271명 중 240명이 참석, ▲2019년도 사업보고 및 예산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2020년도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 편성 승인에 관한 사항 ▲지방본부 통폐합에 관한 사항 ▲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이 가결됐다. ��김해관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먼저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는 중에도 이를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수고를 다해주신 KT그룹 전체 임직원께 깊은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김해관 위원장은 이어 “코로나 사태 이후 국내 산업전반과 고용대란을 겪을 노동시장에 많은 난관이 있을 것이므로 이에 준비, 대응해야 한다”며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 아래 구현모 CEO가 새로 선임된 만큼, KT가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성장 모멘텀을 확보해 통신 및 유료방송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더 비상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계속해서 “노동조합의 지방본부 통폐합은 시대 상황에 맞는 지역조직의 창조적 재구축이라는 목표 아래 각급 조직의 역할과 기능의 집중화·효율화를 통해 조직력 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현모 사장도 축사를 통해 “위원장께서 종사원을 위한 희망의 대안을 만들어 달라고 주문하셨는데 분명히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힌 뒤 “코로나 이후 일상생활과 일하는 방식 등 많은 것이 바뀔 것이라고 예상되지만,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기회를 찾아내 당당하고 단단한 KT그룹을 실현해 내겠다”고 약속했다.





http://www.kt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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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정기 전국대의원대회 개최“지방본부 통합, 더 큰 조직으로 전진하자!”













